
새로운 발상에 의한 염색법 

 

1. 서 언 

세계적인 불황과 점점 엄격해지는 환경문제의 딜레마에 빠진 섬유가공업

계는 아직까지도 더욱 기업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할 상황에 있지만 기술적

으로도 지금까지의 상식을 초월한 새로운 발상에 의한 착상을 필요로 하고 

있다. 환경에 유해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보다 오히려 처음부터 

이러한 유해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 방법을 택하는 쪽이 결국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는 결론에 달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이켜 보면 전에는 

채산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실용화되지 않았던 아이디어라도 지금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 따라서 약간 오래된 화제도 포함해 새

로운 발상에 의한 염색기술을 몇 가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2. 면의 캐티온화 

면섬유를 양이온화하여 산성염료의 염색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양모섬

유와의 혼방품을 같은 산성염료로 염색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면의 

캐티온화 가공이 연구되어 왔다. 예를 들어 셀룰로스에 2-클로로에틸아민 처

리 및 에틸렌이민 증기처리 등이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널리 시도

되었던 방법에 2-아미노에틸항산을 사용하는 면의 아미노화방법이 있다. 그

러나 이 기술도 당시 반응성염료의 출현으로 그늘에 가려지고 어느 사이에 

잊어버리게 되었다. 

H2NCH2OSO3H+HO-Cell → H2NCH2O-Cell+Na2SO4+2H2O 

1970년경 프랑스의 Protex사로부터 Glytac A 40L이 발표되면서 다시 면의 

캐티온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 화합물은 알칼리성 처리욕에서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패드배치법 또는 패드서머법으로 면에 가공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현재 주목되고 있는 것이 콜린(choline)의 응용이다. 지금까지의 셀룰로

오스 개질제는 셀룰로오스와 직접 화학반응시켜 양이온성을 부여하는 것이

었다. 이 방법을 면제품에 응용하는 경우 반응부분이 섬유표면에 균일하게 

분포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염색 불균일을 초래하기 쉬웠다. 이에 대

해 직접적인 반응기를 갖지 않은 함질소화합물 콜린을 가교제로 사용하여 

셀룰로스 분자에 결합시키면 몇 가지 특징을 가진 가공이 가능하게 된다. 

 

 

 

예를들면 수지가공제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메틸올 화합물 콜린·크롤리

드(CC)를 병용하고 촉매를 추가하여 면에 가공하면 면의 캐티온화의 원활한 

드라이성을 얻을 수 있다. 한 처방에 의하면 트리 메틸올·아세틸렌·디우레

인(ACD) 3%와 촉매 MgCl2·6H2O 2%에 CC 5%, 구연산 0.1%를 가하고 pH를 

3.5로 하여 패딩법으로 처리, 60℃에서 7분간 건조하여 160℃에서 3분 큐어링

하고있다. 

이 처리욕 중의 CC의 양을 증가시키면 가공포의 CI Reactive Red 2의 흡수

율이 높아진다. 또한 종래의 알칼리성 욕에 비해 산성염색욕 쪽이 훨씬 흡수

율이 높게 된다. 또한 CC를 5%로 한 조건하에서 각종 가교제가 검토되었는

데, 트리메틸올멜라민, 디메틸올 디히드록시에틸렌 요소, 디메틸올 프로필카

바메이트에 비해 ACD를 사용한 경우 산성욕에서의 흡수율이 가장 높았다. 



최근 양모/면 혼방직물에 CC와 가교제를 패드법으로 처리하고 연속으로 

동색염색하는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가교제/CC 전처리에는 디메틸을 디히드

록시에틸렌 요소(DMDHEU), 포름알데히드의 방출을 억제하기 위해 글리콜레

이트로 한 DMDHEU-G 및 포름알데히드가 방출하지 않도록 메틸화한 디히

드록시 디메틸이미다졸리돈(DMDHI)이 사용되었다. 

DMDHEU/CC 전처리를 패드·드라이·큐어링법으로 양모, 면, 유니온클로

드에 응용한 경우 양모는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면은 화학적으로 양이온성

으로 개질되었고, Acid Red 114로 염색하여 양모와 면에 같은 색을 얻을 수 

있었다. 양모/면의 동색염색은 1~3%의 범위에서 얻을 수 있었고 견뢰도 시험

결과는 건마찰, 드라이클리닝, 세탁견뢰도에서 매우 좋게 나타났다. 일광 및 

습마찰견뢰도는 DMDHEU-G/CC와 DMDHI/CC는 중간, DMDHEU/CC에서는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최근 에피클로로히드린에 각종 트리알킬아민을 반응시켜 5종의 양이온화

제를 합성하고, 이것을 사용하여 셀룰로스섬유에 대한 양이온화의 최적조건

이 검토되었다. 양이온화 면은 산성염료로 염색할 수 있었다. 그러나 흡착된 

염료의 양은 암모늄기에 붙은 탄화수소의 쇄가 길어짐에 따라 감소하였다. 

탄화수소쇄의 길이와 관계없이 염색물의 일광견뢰도는 같은 산성염료로 염

색된 나일론이나 양모보다도 다소 좋았다. 또한 양이온화 면직물은 양이온제

의 양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항균작용을 나타냈다. 이 항균작용은 탄

화수소쇄가 길수록 높았다. 

 

3. 그래프트 촉매을 응용한 염색법 

비닐그래프트 중합에 의한 양모의 화학적 개질은 1960년대부터 많은 연구

가 발표되고 있다. 비닐중합에 관해 언급하면 그래프트반응은 개시, 성장, 정



지의 3단계로 나누어진다.  

개시반응은 양모의 핵심 축에 遊離基를 형성하는데 이때 비닐 모노머가 

존재하면 연쇄반응을 일킨다. 이렇게 하여 많은 모노머분자가 부가반응을 하

는 성장반응 단계에 들어간다. 정지반응은 이 경우 결합, 불균화, 연쇄이동,

개시제, 불순물 등에 의해 일어난다. 유리기가 도입되면 양모의 물리적, 화학

적 활성화가 일어난다. 예를들면 높은 에너지 방사 또는 증감제 존재하의 낮

은 에너지 방사에 의해 양모섬유에 유리기가 생기면 이 마크로라디칼에 의

해 그래프트반응이 시작된다. 

Redox계, 세리움이온, 과요드산이온, 아세토닐銅(Ⅱ)-트리클로로초산 복합체, 

과망간산칼륨, 과산화벤조일, 디메틸아닐린/염화벤질 혼합물, 산성매체 중에

서의 티오요소, 그밖에 Fe3+/티오요소, 과산화 디-t-부틸/티오요소, 과산화수소/

티오요소 등의 작용을 바탕으로 예상한대로 양모의 라디컬이 얻어진다. 또한 

연쇄이동에 의해 양모상에 유리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들 양모의 마크로

라디칼이 여러가지 비닐모노머를 양모에 공중합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약 20년전 이집트 카이로시의 국립연구소에서 양모의 마크로라디칼에 비

닐술폰형 반응성염료를 공중합시켰을 때 시사하는 바가 큰 결과를 얻으면서 

그 후 이 방면의 연구가 시작되었다. 

우선 Remazol brilliant blue-R(CI Reactive 19) 수용액에 수산화나트륨을 첨가

해 비닐술폰염료로 바꾸고 티오요소/과산화수소 레독스계가 존재하는 양모에 

반응시켰다. 염색물을 수시간 소우핑하고, 50% DMF를 사용해 속스렛 추출을 

하여 추출된 미반응염료를 비색법으로 판정하였다. 사용원료에서 미반응염료

를 공제한 나머지를 고착염료량으로 하였다. 이렇게 한 결과, 개시제의 성분 

농도에 따라 염료의 고착율이 변하는 것을 알았다. 측쇄의 β-에틸술파이트

술폰을 비닐술폰으로 변환하고서 비로서 염료고착이 현저하게 증대하였다. 



과산화수소의 농도는 2.5mmol(85mg)/l에서 20mmol(680mg)/l로 늘리면 염색

농도는 현저하게 올라간다. 이에 대해 과산화수소를 15mmol(510mg)/l로 고정

하고 티오요소의 농도를 1.25mmol(95mg)/l에서 10mmol(761mg)/l로 늘리자 염

색농도는 상승하였다. 그러나 티오요소의 농도를 그 이상 늘리면 염색고찰률

은 저하하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티오요소를 첨가하면 양모의 마크로라디칼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히드록시 라디칼에 의해 양모에서 직접 수소가 빠져

나온다. 또는 과산화수소와 티오요소와의 반응에서 생긴 이소티오칼바미드 

라디칼에 의해 양모에서 직접 수소이온이 빠져 나온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더욱이 티오요소는 양모와 반응하면 이것을 환원하는데 환원된 양모는 원래

의 양모보다 훨씬 그래프트를 받기 쉽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티오요소의 농

도를 높게 하면 염료의 고찰률이 저하하는 것은 몇 가지 여분의 종류가 발

생하여 유효한 라디칼 스카벤저(scavenger)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된

다. 염욕의 농도를 30℃에서 70℃로 올리면 염색속도는 매우 가속된다. pH는 

낮은 쪽이 고착율이 높다. 

티오요소의 환원성은 pH가 낮으면 높아지며 티오요소와 과산화수소의 반

응은 다음과 같이 일어난다. 

낮은 pH에서는 식(1)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또한 과산화수소와 티오요소

와의 사이에 형성되는 복합체의 구조이기 때문에 식(2)는 알칼리성보다 산성

쪽이 진행이 빠르다. 따라서 낮은 pH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일어날 가

능성이 높아진다. 

식(2)에서의 히드록실기와 이소티오칼바미드에 의한 양모라디칼 생성 이외

에 식(4)와 식(6)에 따라 형성되는 유리기도 이러한 반응에 공헌한다. 즉, 

 



WH+R* → W* + RH       (7) 

 

여기서 WH는 양모, R*은 식(2), (4), (6) 에서 나타낸 유리기의 종류를 나타

내고 있다. 따라서 W*는 양모의 라디칼이다. 비닐술폰 염료가 존재하면 염

료의 2중결합에 부가함으로써 양모(W) 라디칼이 염료와 그래프트를 개시한

다. 

 
 

계속해서 과요오드산염/글루코스·레독스계를 사용하여 견, 양모, 폴리아미

드에의 산성염료 염색 또는 양모, 폴리아미드의 산성염색에 대한 각종 레독



스계의 효과 그리고 면, 비스코스의 직접염료 염색 및 분산염료에 의한 폴리

아미드의 염색 또는 레독스계의 존재 하에서 단백질섬유의 염색 등 넓은 범

위에서의 실제 염색조건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흥미가 있는 것은 이러한 

레독스계를 응용하면 양모의 저온염색(예를 들어 70℃)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4. 베시클(vesicle)을 이용하는 염색법 

燐脂質을 재료로 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소포, 지질인공막의 리포좀

(liposome)을 섬유가공에 응용하려는 시도가 스페인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많

은 인지질, 글리세로 당지질을 적어도 50%(중량) 이상의 물에 그 지질 고유

의 겔/액체상전이온도 이상에서 현탁하면 자동적으로 지질 2종층부터 이루어

지는 폐쇄소포(vesicle)가 형성된다. 이 소포를 리포좀으로 부른다. 막의지질

은 친수성과 소수성 부분을 함유하며 그 소수성 부분은 2개의 탄화수소쇄로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세포막에 비해 양호한 모델인 점에서 의료분

야에 이용되고 있다. 

 

 

 

처음으로 양모의 염소처리에 산화제의 베시클로서 리포좀이 응용되었다. 

즉 나트륨하이포클로라이트(차아염소산나트륨)를 난포스파티딜콜린산(9 : 1 몰

비)으로부터 만들어진 리포좀 안에 함유시켜 양모를 염소처리하였을 때, 특



히 리포좀의 염소와 인지질의 몰비가 2.0일 때 시스테인산의 생성이 억제되

었다. 이 인지질의 2중층 리포좀 안에 콜레스테롤을 함유시키면 이를 안정화

시켜 양모의 염소처리에 특히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에 다중라멜러(lamella) 소포와 단라멜러 소포 2종류의 리포좀 현탁액

을 사용하여 밀링산성염료의 양모염색에서 캐리어로서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미처리 양모상의 염료흡진은 억제되었으나 염료의 결합은 향상되었다. 이 경

우 지질의 농도와 리포좀의 타임이 중요한 인자인 것이 밝혀졌다. 다중라멜

러 베시클·리포좀의 존재하에 안트라퀴논 분산염료를 양모에 응용하였을 

때 염료흡진과 염료 – 섬유결합 양쪽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어서 이 로포

좀에 콜레스테롤을 첨가할 때 콜레스테롤의 양을 늘리면 염욕흡진은 감소하

였지만 양모섬유상의 분산염료 양은 상승하였다. 또한 아조벤젠 분산염료도 

콜레스테롤을 함유한 리포좀 베시클에 의해 염색속도는 억제되지만 염료-섬

유결합을 높일 수 있었다. 같은 연구그룹에서는 1 : 2 금속착염염료에 의한 

양모염색에 리포좀을 응용한 연구도 발표되고 있다. 한편 포르투갈에서도 리

포좀에 캡슐화된 반응성염료로 양모섬유의 흡진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발표하고 있다. 

리포좀을 이용한 폴리에스터의 분산염료 염색은 특히 흥미가 있다. 소량의 

유기용제(알킬할로겐)와 유화제의 포스포글리세리드로부터 생성되는 것을 초

음파처리하여 마이크로에멀젼을 만들고 분산염료의 촉매로 해서 폴리에스터

를 염색하였을 때 40℃ 이하의 온도에서도 염색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분

자량이 낮은 염료는 염색속도가 빠르고, 분자량이 큰 염료는 속도가 늦다. 

활성화에너지는 20~40Kcal/mol의 범위이다. 이러한 값은 종래의 캐리어염색

에서 얻어진 수치에 가깝다. 폴리에스터 섬유는 양모 등과 혼용된 경우 캐리

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의 환경문제에서 응용할 수 있는 캐리어의 



선택범위는 매우 좁다. 리포좀과 같이 생분해성이 좋고, 환경에 유해하지 않

은 물질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다. 

이러한 인지질에 의한 소포 대신 유사한 화합물로서 2개의 쇄를 가진 4급 

양이온활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한 베시클에 의한 염색조제의 연구가 대학에

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온에서 염색이 가능

하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섬유가공에서 폭 넓게 활용된 종래의 계면활성

제가 환경보호 입장에서 서서히 사용범위를 제약 받게 되면서 생체화합물을 

이용한 베시클 등은 가장 유망한 대체품이라고 생각된다. 

 

5. 포접화합물을 이용한 염색법 

포접화합물이란 클라스레이트(chlathrate) 화합물로도 불리우는 분자착제의 

일종으로 한쪽의 화학류가 분자규모의 빈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 크기와 

형상이 적합한 다른쪽의 화학류를 받아들임으로써(포접) 생긴 화합물을 포접

화합물이라고 한다. 포접격자와 거기에 포접된 분자와의 사이에는 강한 분자

간의 힘은 작용하지 않으나, 어느쪽인가 전하를 갖는 경우는 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포접의 예는 요드·전분 착제로 전분의 나선구조가 

만드는 터널상의 공간에 요드가 포접되어 자청색을 나타낸다. 또한 많은 직

쇄 탄화수소 및 그 유도체가 尿素와 부가화합물을 형성하여 소위 요소 부가

물(adduct)을 생성한다. 요소는 보통 正方晶系의 結晶을 만드는데 부가물을 

만들 때에는 6방정계의 결정이 되며 요소분자가 수소결합으로 나선형태로 

나란히 늘어서 6각주상태 관구조의 벽을 형성한다. 이 안에 직쇄상의 탄화수

소 분자가 갇혀 부가물이 된다. 

이들 포접화합물은 대개 포접된 분자가 빠져나가면 포접격자는 파괴된다. 

또한 포접격자만으로도 안정하게 존재하는 것이 있다. 사이크로덱스트린은 



이러한 화합물의 하나인데 그 빈공간에 여러가지 분자를 포접하기 때문에 

이미 공업적으로 몇 가지의 응용 용도가 개발되어 있다. 

사이크로덱스트린(CD)은 전분에 아밀라제를 작용시켜 얻는다. 일반적으로 

중합도 6의α-CD(cyclohexaamylose), 중합도 7의 β-CD(cycloheptaamylose) 및 

중합도 8의 γ-CD(cyclooctaamylose)의 3종이 얻어지는데, 더욱이 중합도가 높

은 δ-CD 및 ε-CD의 존재도 알려져 있다. 단지 관용의 방법으로 전분을 아

밀라제로 처리하면 β-CD를 많이 함유한 혼합물이 얻어지며, 공업적으로 β-

CD가 가장 값이 싸고 입수하기 쉽다. 

CD에 포접되기 쉬운 아조염료가 있다는 것은 알려져 왔으나, 산성염료의 

폴리아미드염색에 β-CD를 응용하면 염료의 염착성이 억제되고 완염조제로

서 유효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최근 분산성이 좋지 않은 분산염료의 폴리에스터 치즈 고온염색에 계면활

성제 대신 균염제로 CD가 시험되었다. CD는 αβγ-CD와 함께 비환상 덱스

트린과 사이크로덱스트린 혼합물도 비교시험되었는데 모두가 알킬페놀 에톡

시라트형인 종래의 균염제와 같은 균염효과가 있었다. 

셀룰로스섬유의 경우 다량의 전해질(염류)과 함께 비이온활성계의 균염제

도 사용된다. 비이온활성제는 염료롸 상호작용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조제의 존재하에서 배합염색을 한 경우는 각 염료의 상호작용의 차

이로 복잡한 상태가 된다. 環狀 및 직쇄상 덱스트린의 약 75% 수용액에서 

얻어지는 공업용 사이크로덱스트린을 CI direct blue 71, CI direct orange 46, CI 

direct red 81의 3색배합(1 : 6.6 : 1) 염색에 첨가한 경우 균염작용이 어떻게 나

타나는가를 검토하였다. 여기서도 관용의 비이온 활성 균염제가 비교에 사용

되었다. 조제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는 황색을 띠는 색상으로 되었으나 비이

온 조제를 가하면 붉은기가 있는 갈색으로, 사이크로덱스트린을 가한 경우에



는 색상은 푸른색영역으로 바뀌었다. 이 점에서 비이온활성제는 분자량이 큰 

블루염료와 강하게 상호작용를 하고 사이크로덱스트린은 분자량이 작은 오

렌지와 레드염료을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와 같이 사이크로덱스

트린의 염료에 대한 작용은 비이온 활성제계 균염제와는 다른 효과를 갖는

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사이크로텍스트린은 중합도에 따라 포접격자의 크기가 다르지만 거기에 

포접된 염료의 구조는 다소 여러가지다. 이러한 게스트분자와 호스트 공간의 

치수를 고려하더라도 실제 염색에는 응용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사전에 염료

와 사이크로덱스트린을 착체화하여 그것을 염색에 응용하는 방법이 연구되

고 있다. 

예를 들면 수용성염료의 경우는 실온에서 포화된 염료용액을 가열하고 여

기에 마찬가지로 가열한 β-CD 포화용액을 첨가한다. 냉각하면 침전이 생성

되기 때문에 이것을 씻고 건조한다. 물에 난용인 염료의 경우는 β-CD의 가

열된 포화용액에 염료를 고체인 그대로 가하고 교반하면서 가열을 계속하면 

수용액은 차례로 착색된다. 이 색이 그 이상 진하게 되지 않으면 고체염료를 

여과하고 용액을 냉각하여 생기는 침전을 채취한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염료 복합물은 특별히 어떤 조제를 첨가하지 않아도 

각각 면 또는 폴리에스터섬유의에 염색할 수 있었다. 특히 폴리에스터섬유의 

염색인 경우는 종래법보다 염욕흡진율이 높게되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직물가공 중에 습윤, 재습윤, 침투, 유화, 가용화라는 효과를 이용하여 도

처에 계면활성제가 사용되는데, 음이온활성제 SDS 이외는 모두 상당한 농도

로 폴리에스터섬유 상에 잔존하고 있다. 그 중에도 비이온활성제는 섬유재료

의 표면에 부착하여 표면특성을 변화시킨다. 특히 날염의 경우 또는 발수가

공에서는 이러한 잔존활성제가 가공효과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다. 비이온



활성제의 소수성 분자부분이 사이크로덱스트린 분자의 빈공간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이 성질을 이용하여 섬유상의 잔존활성제의 제거를 시험하였다. 

지환된 페놀의 에톡실 화합물은 β-CD와 강하게 결합하지만 α-CD는 그다

지 강하게 결합하지 않는다. β-CD의 빈공간의 벤젠환을 가장 잘 받아드린

다. 세정욕에 사이크로텍스트린을 첨가하면 비이온활성제의 탈락을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사이크로덱스트린은 αβγ-CD 개개의 제품뿐만 아니라 이들과 비

환상 덱스트린의 혼합물이라도 염색조제로서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이크로덱스트린은 전분의 생분해 물질로서 그 자체 분해성에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배수중에 사이크로덱스트린이 존재하면 유기 독성물질의 생분

해성까지 좋아진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환경오염이 적은 조제가 요구되는 상

황에서 사이크로덱스트린 또는 그 유도체에 대한 섬유가공에의 응용을 연구

하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6.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매체로 한 염색법 

임계온도 및 임계압력을 초월한 온도 및 압력의 기체를 초염계유체라고 

한다. 초임계상태에서는 기체의 밀도는 급격히 상승하고 기체도 액체도 돌연

한 유체상태로 된다. 초임계 유체는 화학적으로 친화성이 있는 물질을 용해

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한 물질의 분리, 추출이 공업적으

로도 행해지고 있다. 이 목적에는 여러가지 용제가 사용되는데 각종 조건에

서 이산화탄소가 비교적 유리하다고 생각된다. 

최근 폴리에스터섬유의 분산염색에 유기용제를 매체로 한 방법이 제안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염료의 분배계수가 염욕매체에 유리하게 되는 

점에서 실용화되지 않았다. 초임계상태의 이산화탄소는 분산염료를 높은 분



산상태로 용해하고 동시에 분배계수에 어떤 불합리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염색에서는 어떠한 조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 등 폴리에스터섬유의 분

산염색용 매체로서 매우 흥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미 시판염료에 대한 초

임계 이산화탄소 중에서의 용해도가 검토되고, 자동압력솥 25Mpa의 압력하 

423K까지의 온도에서 폴리에스터 원단에 대한 염색실험이 행해져 예상대로 

바람직한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초임계유체 염색법(Supercritical Fluid Dyeing)

은 줄여서 SFD라고 부르는데, 앞으로 생에너지, 환경보호라는 중요 명제에 

입각한 개념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염료 및 기계메이커의 협력을 얻어 독일의 섬유

연구소에서는 폴리에스터 원단에 대한 SFD의 연구를 추진하여 130℃, 25Mpa, 

10분이라는 짧은 염색시간으로 촉매없이 1시간 염색에 상응하는 염색농도에 

달했다는 결과를 얻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염색된 레드바이오렛 모델염료

의 염색물에 대한 견뢰도는 마찰 이외는 대체로 종래의 염색물에 상응하는 

견뢰도에 달하고 있다. 

많은 소수성 분산염료는 초임계 이산화탄소 중에 충분한 용해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수성 합성섬유 안으로 확산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면 셀룰로

스에 응용하면 분산염료의 염착이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Cellestren염료

(BASF)의 염색방법에 따른 폴리에틸렌옥사이드에 의한 면의 전처리 또는 디

사이크로헥실칼보디이미드에 의한 면 및 비스코스 침지처리가 시도되고 있

다. 이렇게 하여 분산염료로의 접근이 쉬워진 셀룰로스섬유는 초임계 이산화

탄소 중에서 160℃ 30Mpa, 15분의 염색으로 비교적 높은 염착을 얻을 수 있

었다. 이러한 결과는 폴리에스터/면의 1욕 1단 염색을 초임계 이산화탄소 중

에서 실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최근 폴리에스터 및 폴리아미드섬유를 분산염료 이외의 카복실기를 함유



한 염료로 염색이 가능한가를 확인하기 위해 분자량이 작은 이온성 염료모

델을 사용한 SFD실험을 하였다. 이들 염료모델은 이산화탄소 중에서 이온으

로 해리하지 않고 염의 형태로 흡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점은 SFD에 

응용할 수 있는 염료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에틸레드

(유리산과 Na염), 말라카이트그린, 알리자린엘로우(Li염), 티오인디고염료, 메

틸렌블루, 지시약 렌자즈린이라는 여러가지 이온성염료의 모델이 되는 화합

물을 사용, 조건을 바꾸어 면, 폴리에스터, 폴리프로필렌의 SFD의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염료에 대한 용해성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소량의 극성물질(중개제, Moderator, 톨루엔, 메탄올)을 첨가할 필요가 있었다. 

이 실험에서는 모두 담색으로만 염색되었으나 많은 시사를 얻었다. 

 

 

 


